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즐거운 TV·똑똑한 TV…TV프로그램 <19일·월>

21일 개봉영화 ‘삼진그룹 영어토익반’의 주역 고아성·이솜

획일적인 유니폼 차림에 아침이면 남성
상사들의 담배와 커피 심부름에 온갖 잡일
까지. 1995년 개성을 중시하는 ‘X세대’의
등장 속에서도 여전했던 기업체 실업계 고
교 출신 여직원들의 일상이었다. 가부장적
인 직장 분위기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
수 없었지만 그래도 비리 앞에서는 머뭇거
릴 수 없다.

1995년 입사 8년차, 오로지 대리로 승진
해 온전한 ‘일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
아래 회사 영어 토익반에 모여든 동기들.
우연히 발견한 공장 폐수 유출 비리를 파
헤치는 세 여직원들의 좌충우돌 이야기를
그린 영화 ‘삼진그룹 영어토익반’(감독 이
종필·제작 더 램프) 이야기다. 주역 고아
성(28)과 이솜(30)은 이번 무대가 많은 걸
변화시켰다며 입을 모은다. 21일 개봉을
앞둔 15일 두 사람을 각각 인터뷰해 대담
형식으로 재구성한다.

뀫1990년대를 위하여
고아성(고): 언니, 안녕! 난 이 영화를 통해
서 일단 성격이 바뀌었어. 항상 MBTI 검
사(성격 유형 검사)를 하면 내향형이 나왔
었거든.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가족이나
친구들이 다들 날 보고 외향적으로 변했다
고 하더라고. 실제 검사를 다시 해보니 외
향형이 나왔어. 호호! ‘항거:유관순 이야
기’ 이후 밝고 명랑한 캐릭터를 만나고 싶
었는데, 마침 그런 영화가 찾아온 거지.

이솜(이): 모델로 연예활동을 시작해서인지
다양한 분장이나 스타일을 좋아하는데, 그
래서일까. 어떤 캐릭터를 만났을 때 변신에
대한 겁이 없어.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
아. 무엇보다 1990년대 배경이 즐겁게 신나
게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도컸지.
고: 극중 회사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가 여
직원이라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에
선 실제 서운하더라고. 1995년 네 살이었
는데, 그때 CF로 데뷔했어. 일하러 다니면
서 서울 강남의 건물들이 너무 신기해보인
기억 밖에 없어. 그래도 문득문득 그때 잔
상이 남은 느낌이더라고.
이: 영화를 위해서 스타일 리서치를 많이
했어. 의상이나 소품에 관심이 많은데 관
련 자료나 영상도 많이 찾아봤지. 옛날 엄
마 사진도 들여다보고. 그때 엄마 모습도
담은 것 같아. 의상팀을 따라 서울 동묘시
장을 찾아가서 캐릭터에 맞는 강해보이고
과감하며 화려한 의상도 직접 구했어.

고: 고졸 출신 여사원들이 1990년대 대기
업의 내부비리를 파헤치는 스토리잖아. 우
리가 만일 당사자였음 어땠을까. 난 가끔
스스로 정의롭고 이타적이라고 생각해왔
는데, 극중 마음 속 깊은 정의감을 그려내
려 했던 것 같아.
이: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면 나와 다른 자
아가 생겼던 것 같아. 그래서 나도 모르게
캐릭터처럼 삐딱한 자세도 나오고. 일할

때에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편이야. 고민
이 크면 함께 할 수 있을 것도 같고. 극중
인물들처럼 우정 때문에라도. 모두 일을
사랑하기 때문이지.

고: 맞아! 진짜 해야 할 일은 못하는 상황
인데도 자기 일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
여주고 싶었어. 이제는 말 할 수 있어. 나
역시 내 일, 연기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한

다고. 사실 예전엔 확신이 별로 없었어.
너무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일이 좋
지만,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거든. 책임감
도 생겼고. 극중 캐릭터처럼 힘겨운 시간
을 보내는 청춘들에게도 한 마디! 너무
애쓰지 않아도 돼. 그래도 너무 잘했고,
자랑스러워!

뀫1990년대생을 위하여
이: 사실 난 또래들과 연기한 건 처음이야.
(함께 주연한 박혜수는 1994년생으로, 세
연기자는 각각 두 살 터울이다) 내가 큰언
니여서 동생들과 잘 맞아야 할텐데 하는
부담감이 없지 않았지. 너희들이 마음을
열어줘 고마워.

고: 또래 배우들이 함께하니 에너지가 넘
치지 않았어? ‘아메리칸 스타일’처럼 친구
로 지냈잖아. 그런 모습이 영화에 모두 담
긴 느낌이야. 20대 후반 여성들의 성장 스
토리이기도 하고.
이: 그래서 더 열심히, 잘 하고 싶었어. 모
델 일을 처음 했을 때에는 관계에 대해 많
이 고민했던 것 같아. 그래도 표현을 잘
못하고 일만 하면서 즐기지 못했어. 이제
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거리
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걸 잘 유지하
려고.
고: 극중 토익반 동료 가운데 교류가 없었
던 연기자가 내게 편지를 건넸어. “언니는
며칠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”
고. 엉엉 울었어.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해주
고 싶어.
이: 이제 난 30대가 됐어. 20대 때와 큰 차
이는 못 느끼지만 여전히 도전을 좋아하
고,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.
좀 더 어른스러워지면서 성장하고 싶은
마음이 커. 주변 사람들과 어울림도 중요
하고.
고: 아역 때 시나리오상 청소년이 어른들
의 생각 속 모습이어서 왜 현실과 다를까
답답했어. 여성 캐릭터 역시 그랬고. 그래
도 이제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조금씩
생겨나고 있어. 웰 메이드 작품을 사람들
에게 보여주면서 진짜 사람의 모습을 연기
하고 싶어.
이: 근데 실제 토익 성적은 어때? 호호!
고: 토익을 본 적은 없지만, 그래도 극중 캐
릭터보다는 잘 할 것 같은데?!
이: 나도 그래! 호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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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의로운여직원?자기일사랑하는청춘일뿐”

각각 1992년생과
1990년생인 고아
성과 이솜(위 왼
쪽부터)은 또래
배우들의 “넘치
는 에너지”로 영
화 ‘삼진그룹 영
어토익반’을 채웠
다. 왼쪽 사진은
영화 속 한 장면.
사진제공｜롯데엔터
테인먼트

이자영 역 고아성
내부비리파헤치다보니잠재된정의감나와
토익성적요?극중캐릭터보단잘하겠죠꺠ㅋ

정유나 역 이솜
1990년연출위해엄마사진도들여다보고
화려한의상구하기위해동묘에도갔었죠

고아성
▲1992년 8월10일생 ▲2018년 성균관대 심리학

과 졸업 ▲1995년 CF로 데뷔 ▲2004년 KBS 2TV 드라
마 ‘울라불라 블루짱’으로 연기 데뷔 ▲2006년 영화 ‘괴
물’·디렉터스 컷 올해의 여자배우상 ▲2006년 SBS ‘풍
문으로 들었소’·연기대상 우수연기상 ▲2018년 OCN
드라마 ‘라이프 온 마스’·아시아태평상 스타 어워즈 우
수연기상 ▲2019년 영화 ‘항거:유관순 이야기’

이솜
▲1990년 1월30일생 ▲2008년 엠넷 ‘체크 잇 걸’

우승, 모델 데뷔 ▲2010년 영화 ‘맛있는 인생’으로 연기
데뷔 ▲2014년 영화 ‘마담 뺑덕’·디렉터스 컷 신인연기
상 ▲2018년 영화 ‘소공녀’·들꽃영화상 여우주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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